
<특집: 실란트시장 전망>

“폭풍전야의 첨단소재 실란트”
■실란트 산업추이 ■건축용

■자동차용 ■전기·전자용

실란트산업은 크게 건축경기 및 산업분야(전기·전자, 자동차)의 성장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시

장으로, 국내 실란트산업의 성장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란트산업은 크게 실리콘계와 비실리콘계로 구분되는데, 국내에서는 건축용에서 6대4 비율로 실리

콘계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용에서는 역으로 실리콘계와 비실리콘계가 4대6 비율로 비실리

콘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 및 비실리콘계의 제품 우위 싸움속에 실란트산업은 2액형에서 1액형으로 전환, 인력관리 문

제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실란트산업은 럭키디씨실리콘·한국신에츠·동양실리콘 등 3대 메이커가 실리콘계 시

장을 주도하고 있고, 비실리콘 중 폴리우레탄계는 Sika Korea가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등 합작 또는 수입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 분야의 기술개발 및 습득이 용이치 만은 않은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합작선이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어 실리콘 실란트는 모노머·폴리머 등의 원료를 확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의 다양화 및 상업화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다우코닝 등 메이저들은 기술이전의 대가로 합작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등 시장환경 변화를 이

용, 국내시장 석권을 노리고 있어 국내 실란트시장이 해외 메이저들의 장풍에 일대 홍역을 치를 전

망이다.

최근들어 실리콘 실란트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등 실란트산업의 기초확립 및 상업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필

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없는 외형성장」에 첨단 소재산업의 장래를 걸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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